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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재단화성시문화재단화성시문화재단화성시문화재단, 향토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전개향토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전개향토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전개향토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전개 
【화성=뉴시스】임덕철 기자 = 경기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 등 지역 예술인
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단체와 작가를 선정, 문화예술창작육성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7일 유앤아이센터에 따르면 센터내 화성아트홀과 전시장 등을 활용, 장르별 수준 높은 작품의 창작과 
발표 지원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센터는 이를위해 지난 3월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와 선정의 단계를 거
쳐 7개의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선정했다.  

 

지난 7월 서순경무용단의 '2009 서순경의 춤-전통춤의 향연' 을 시작으로 8월 화성심포니오케스트라의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하는 클래식 여행'이 많은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고 이달에는 3번째와 
4번째 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18일에는 화성오페라단이 10여년간의 오페라공연을 바탕삼아 탄탄한 구성과 연기력으로 '한국  
오페라갈라콘서트' 를 들고 관객을 만난다.  

 
우리나라 고전작품을 오페라화한 현제명작곡 춘향전과 김동진작곡 심청전, 그리고 화성시 지원으로 
창작된 김경준작곡 정조대왕의 꿈을 갈라로 기획, 의상, 소품, 분장을 갖추고 중요한 아리아와 중창 등
을 연주한다.  

 
또 24일에는 '세란재즈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트럼펫, 트롬본, 섹소폰, 피아노 등이 어우러진 멋진 하



모니를 만들어 흥겨운 고음역의 브라스 선율과 재즈 솔로의 대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뉴욕대학교에서 재즈퍼포먼스 석사를 전공한 세란재즈오케스트라의 대표 오세란씨
의  
자작곡 재즈관현악곡도 함께 들을 수 있다.  

 
깊어가는 가을의 향취를 감미로운 재즈곡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잊지못할 추억의 시간이 될 것이며 두 
공연 전석 무료 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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